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79호 2018년 1월 1일 월요일

불기 2562년 단기 4351년(음력 11월 15일)·주간1994년 10월 15일 창간

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배운사람을가까이하라. 

배운것을잊지말라. 

진정한삶으로가는길이다. 

명) 경영관리국 부장 김경숙

영업기획국 차장 표경희

2018년 1월 1일 부

이상 2명

사 령

2018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

를위해불교를비롯한종교계가나서서

대중홍보와관심을독려하지만정작개

최지 평창의 랜드마크인 오대산과 월정

사는홀대를받는것으로알려져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월정사는 종교라는 이

유만으로 강원도 문화행사 사업서 철저

히 배제되면서 급기야 산문폐쇄라는 초

강수 대책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또한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불교

계에협조를구한최문순강원지사의행

보에도의문이제기된다.

강원도청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주관하는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은△K-pop페스티벌△DMZ평화예술

제 △한일중 문화교류 △평창겨울음악

제 △미디어아트전시 △오륜별빛문화

예술거리 △옻·한지 축제 △동양화 교

류전 △윈터 댄싱카니발 △단종국장 재

현 △대도호부사행차 △망월제 등 25가

지다. 이 행사들은 평창을 비롯해 강릉,

원주, 철원, 양구, 화천, 영월 등 강원도

각지서 펼쳐지지만 정작 올림픽 개최도

시 평창의 중심인 오대산과 월정사 관

련사업은전무하다.

월정사에 따르면 문화올림픽을 위해

사업제안을 해달라는 평창군 요청에 따

라 오대산과 불교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아름다운만남’사업계획서를 2016

년부터꾸준히제출했지만한번도채택

되지않았다. 종교라는이유로기재부와

강원도가 사업서 배제시켰다는 게 월정

사 측 주장이다. 또한 최문순 강원지사

가 2016년 12월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와 MOU를 체결하면서‘백만등 밝히

기’에 불교계가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

지만, 종교와 연계돼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기재부입장을그대로수용해불

교를외면했다는견해도덧붙였다.

실제본지가강원도청측에확인한결

과‘백만등밝히기’는기재부예산을받

아불교와무관하게도청이직접실시하

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강원도청 관

계자는“종교와 연계되면 기재부 예산

을받을수없어등(燈) 설치는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진행한다. 국비와

지방비 총 35억 원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정사 제안 사업들이

종교적인이유로배제된게맞는지묻자

“그런 것 같다. 구체적인 이유를 답하기

는곤란하다”고즉답을피했다.

하지만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해 4

월 조계종을 예방해‘백만등 밝히기’에

대한 불교계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9월

에는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

대회 전야제인‘평창올림픽 성공기원

국민화합대회’에 참석해“스님들 도움

으로 백만등 달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중일 불교

계는 2018평창올림픽과 2020도쿄올림

픽, 2022베이징올림픽 등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성원키로 공동합의문을 발표

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얼마 전 동지행사서도 평창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

까지 실시하며 대중의 관심을 당부했

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등 제작에 어려

움을 겪는 강원도를 위해 연등회 보존

위원회와 연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했

다. 결국 최 지사의 협조요청에 불교계

는 적극 동참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는

받지못한셈이다. 〈A2면에 계속〉

월정사 산문폐쇄하나… 문화올림픽서 외면당한 불교

2018년새해가밝았다. 궁궐과절이있었던전북익산왕궁리옛터에도새해의붉은해가쏟아진다. 그시절을기억하는석탑과태양이그시절의이야기를주고받으며그시절을읽어준다. 백제의것인지. 신라고려의것인지알지못해도우리는분명그시절
의석탑과그시절에비추었던태양을보고산다. 하나의태양이늘우리를비추고그날의석탑이늘우리곁에있음이다. 어제없는우리는없는것이다. 또다시새해가소중해진다. 글ㆍ사진=박재완기자

다시소중한새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맞아

강원도행사20여개펼쳐도

오대산과월정사는全無

평창랜드마크월정사지만

종교이유로사업서배제

“종교·문화혼동, 국가망신”

2018년 신년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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